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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아세안,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견인
- 미국, 중국, 아세안 등 3대 주요 시장 수출 플러스 흐름 지속

- 제4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 개최･･･4월도 견조한 수출 증가세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6일(금) 오후 

2시 30분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지역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맞춤형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24.1분기 수출은 미국(+15.5%), 중국(+4.3%), 아세안(+1.8%), 중남미

(+21.6%)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대비 +8.3% 개선된 

1,638억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작년 역대 최대 수출실적(1,157억불, +5.4%)을 

기록한 대미 수출은 자동차(+24.2%), 일반기계(+50.8%), 반도체(+188.3%)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1~3월 지속되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였다. 중국의 경우 글로벌 정보통신(IT)업황 개선이 반도체(+36.3%), 

디스플레이(+26.2%) 수출 증가로 연결되면서, 1월･3월 수출 플러스, 2월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한편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16.5%), 석유

화학(+13.8%), 무선통신기기(+11.9%)를 중심으로 증가흐름을 이어갔으며, 대

중남미 수출도 일반기계(+20.1%), 석유제품(+68.6%)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정인교 본부장은 “올해 1분기에도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4월에도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과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확고한 수출 우상향 기조가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신흥시장으로의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동 사태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24.1분기 성장기여도(계절조정, 전기比 %) : GDP+1.3, 순수출+0.6, 소비지출+0.5, 총고정자본형성 +0.5

  이를 위해 “△GCC·UAE(중동), 과테말라·에콰도르(중남미), 필리핀(아세안)과의 

조속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시장 10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본격 추진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산업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을 통해서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상황 점검과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몽골, 조지아,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
  ** ①수출 바우처 물류비 추가 확대, ②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 ③피해 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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